
구라보 리빙 제품과 - 소재 강화하며, 제품 사업 확대 

구라보 면ㆍ합섬 사업부의 리빙 제품과는 독자적으로 기획한 제품 사업을 

추진하고 있다. “초목포(草木布)” 시리즈로 판매하는 “라벤더(lavender ; 허브의 

일종, 향료ㆍ향수 원료)”ㆍ면 혼방 소재는 원료인 라벤더의 공급원인 일본 

훗가이도(北海道)의 농장에서 관광객용 필로 케이스(pillow case ; 베갯잇)로 판

매되고 있다. 또한 구라보는 쿠션(sushion)이나 백(bag) 등의 잡화류로 고객과 

제품을 연결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, 소재를 충실하게 개발하면서 장차는 제

품 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. 

리빙 제품과의 판매고 구성은 제품 OEM 사업인 리넨 서플라이(linen 

supply ; 호텔 이불잇 세탁소)와 침장품용 텍스타일 판매가 반반 정도 된다. 

리넨 서플라이는 구라보 어패럴과 공동으로, 거의 100%를 환자의 등의 제품

으로 납입한다. 반대로 침장품용은 텍스타일 판매가 중심이며, OEM을 포함

한 제품 사업은 하고 있지 않았다. 

2005년 상반기의 실적은 전년 실적과 비교하여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

였는데, 축소되고 있는 침장 관련 시장에서는 생활 잡화와 관련된 것으로 제

품 사업을 확대하려하고 있다. 현재 필로 케이스를 시험적으로 판매하고 있

을 뿐인데, 서서히 판매 품목도 늘려나갈 것이다. 

소재면에서는 2년 전부터 침장품만이 아니라 잡화나 소품 등의 판매도 강

화하고 있다. “초목포” 시리즈로 제안하는 소재는 “월도(月桃)”, “대나무(竹)”, 

“케나프(kenaf)”, “골풀(燈心草)” 등과 면의 혼방사로 만든 원단들로서, 모자나 

가방, 나이티 등 생활 잡화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. 



2005년 5월의 전시회에서 구라보는 최고 세번수인 이불잇용 200수 쌍사로 

제직한 “사키와이” 소재를 최초로 공개하였다. 또한 대나무의 미세한 분말을 

사용한 항균 가공 “다케노고로모(竹之衣)”도 개발하였다. “초목포” 시리즈에

서는 면 이외의 폴리에스터, 레이온 등 소재의 다양성을 확대함으로써 기획 

제안력을 높이고 있다. ♣ 

 


